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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기계번역을 활용한 비전문가 번역 품질 향상 방안 모색

—학부 실습 과정 및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마 승 혜· 성 승 은***

(한국외대)

1. 서론

최근 사회적·기술적 변화와 발전으로 비전문가의 번역 참여가 확대되는 상

황이다. 대표적으로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시스템, 전자

책(electronic books), 플랫폼의 발전과 확산으로 크라우드소싱 번역, 네티즌 번

역 등 비전문가 번역1)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김순미 2016a; Lee 2017). 특히,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이 연구는 2019년 한국번역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확대한 것임. 

*** 성승은(교신저자)

1) 비전문가 번역은 참여 번역(participatory translation), 자원봉사 번역(volunteer 

translation), 사용자 번역(user-generated translation), 공개번역(open translation),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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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번역 확산에 기여한 것이 기계번역 시스템의 발전이다. 언어서비스기

업(Language Service Providers, LSP)의 경우, 고객 중심 커스텀 엔진을 구축하

여 번역 품질 향상을 꽤하지만, 이러한 엔진은 철저한 보안 하에 사용되기 때문

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다. 결국, 비전문가 개개인은 구글, 파파고와 같

은 범용 엔진을 사용해야 한다. 

범용 엔진을 활용한 신경망 기계번역 결과물은 언어쌍, 번역 방향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비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영어통번역학을 공부하

는 학부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한-영 번역(이하 설문조사 결과 참조)을 할 때

범용 엔진을 활용하여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향후 비전문가의 기계번역 활용 및 번역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문제

2.1 비전문가 번역 확산

최근 번역 업계와 학계 모두 큰 화두 중 하나는 ‘비전문가 번역’이다

(Pérez-González & Susam-Saraeva 2012). 확산 일로에 있는 팬번역, 자원봉사

번역, 커뮤니티 번역, 온라인으로 대중을 모집하여 번역하는 크라우스소싱 번역

등은 크게 비전문가 번역으로 아우를 수 있다. 번역에서 통상적으로 ‘전문가’는

공식적으로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통번역 기술을 교육받은 경우로 인식되고 있

다(Perez-González & Susam-Saraeva 2012: 150). 김순미(2016b)는 전문가에 대

해,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에 편입되어 있고 미시적 차원에서 자신의 번역품질

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논한다. 본고에서의 ‘비전문가’는 전문 대학원

이상의 공식 통번역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로 보기로 하며, 따라서 통번역을 공

부하는 학부 학생은 비전문가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비전문가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현

인 커뮤니티 번역(on-line community translation)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박지영

2017; DePalma & Kelly 2008; O’Hagan 2009; O’Hag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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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비전문가로 통용되는 이들의 번역 활동이 매우 활발한 가운데, 상호 분업과

협업, 감수, 번역 툴의 사용 등으로 전문가의 역량을 갖출 소지가 충분하기 때

문이다(김순미 2016b).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기존의 ‘전문가’들이 담당하던 분

야 이외의 다양한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주류가 될 여지도 충분하다. 다

만 본고의 논의상 번역학 저널 The Translator의 2012년 특별호에서 사용되고

학계에서 통용되는 ‘비전문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페레즈 곤잘레스와 수삼 사레바(2012)는 비전문가 번역 확산의 배경으로 아

파두라이(Appadurai 1990: 8-9)가 제시한 민족, 금융, 이데올로기, 미디어, 기술

지형(ethnoscape, financescape, ideoscape, mediascape, technoscape) 간의 상호작

용을 들어 설명한다. 민족 지형은 빈곤·정치·종교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주

민의 이동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현상에 따라 이주민을 수용하는 국가

에서 이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느냐 여부가 비전문가 통

번역의 부상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참여 비전문가들의 활동은 특정 집단의 정

치적 가치나 내러티브를 지지 및 저항하는 노력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새

로운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하고 필요

에 따라 전용하며 유통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활동과 문화, 소비와

생산, 미디어의 생산과 사용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미디어 컨버전스(media 

convergence)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형의 변화는 번역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크로닌(Cronin 

2010)의 주장과 같이 번역의 ‘기술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얼마 전까지도 상상

하기 어려운 속도와 규모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웹 2.0의 쌍방 소통 인터넷 문

화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참여 문화가 확산되면서(Jenkins 

2006), 다양한 번역 플랫폼, CAT(Computer-Assisted Translation) 툴, 기계번역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번역은 번역 테크놀로

지와 함께 번역 주체로서 비전문가가 부각되는 현상을 수반하였고, 비전문가

번역 활동은 자신이 속한 온라인 커뮤니티 번역, 팬서빙, 뉴스 번역, 종교 번역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고 있다. 이들에 대한 명칭은 아래

표처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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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전문가에 대한 다양한 명칭

활동의 초점 예시

참여 번역(Participatory translation)
보수를 받지 않는 번역, 취미로 하는 번역

-위키피디아 번역(McDonough Dolmaya 2012)

자원봉사 번역

(Volunteer translation)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하는 번역

-자원 통번역 활동가들의 국제 네트워크 바벨

(Babels)의 통번역(Boéri 2012)

팬 번역(Fan translation)
-팬으로서 수행하는 번역

-팬 자막 번역(김호영·홍남희 2012)

사용자 제공 번역(User-generated 

translation)

-사용자가 직접 번역을 제공

-사용자 제공 사전(Perrino 2009) 

협업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커뮤니티 번역(Community translation)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협력하여 수행하는 번역

-번역가와 해당 기관의 스텝이 협업하는 박물관

번역(Neather, 2012) 

크라우드소싱 번역(Crowd- sourcing 

translation)

-온라인으로 대중에 아웃소싱하여 번역을 의뢰

-비키(Viki), TED, 페이스북(Facebook), 위키피디

아(Wikipedia) 번역 (O’Hagan 2017)

  

                

위의 각 분류가 서로 배타적인 것을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번

역은 위의 모든 분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

른 명칭으로도 불린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마추어 번역(Amateur translation), 

네티즌 번역(Netizens’ translation), 공개 번역(Open translation)으로 부르기도 한

다.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전문가 번역 활동은 디지털 환경의 대두가 중요한 배

경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쓰는 관행이 변

하고 있으며, 이는 번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Cronin 2013). 종이로 보던

책을 전자 매체로 보고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신속히 찾아서 훑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2) 동영상, 소프트웨

어, 블로그, 게임, 오락물 등 시각 텍스트를 포함한 디지털 텍스트는 문체가 단

순화되고 문장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박지영 2018). 시간 제약과 텍스트 양의

급증으로 인해 혼자보다는 여럿이 신속하게 대량의 번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

2) 이는 문학텍스트 읽기에도 영향을 끼쳐 최근의 독자들은 긴 문장 보다는 일정 길이

의 문장을 선호한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정희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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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같은 속도와 규모의 번역에 대해 기존에 적용하던 번역 품질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번역 상황에 따라 다른 품질이 요구될

수 있어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Cronin 2013).

디지털 환경의 대두가 비전문가 번역의 부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곧 비

전문가 번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적임을 의미

한다(김순미 2017; 박지영 2017; Pym 2013). 크라우드소싱 번역, 팬번역, 온라

인 커뮤니티 번역 등은 번역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체계적인 협업 및 분업 등을

이루어서 원천 텍스트의 세그먼테이션, 용어집 관리, 번역, 감수, 편집을 효율

적으로 수행한다. 교육 콘텐츠 TED와 자막 번역 스트리밍 서비스 비키(Viki) 

등에서는 자체 번역 툴을 지원하고 있다(박지영 2017: 142). 영어 통번역을 공

부하는 학부 학생들은 통번역 실력이 아직 전문가의 수준은 아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으며, 기계번역 및 CAT 툴 등을 활용하여 비전문가 번역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한-영 기계번역 연구 및 현황

기계번역의 품질은 언어쌍과 방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Raído 2016: 982; 

Cadwell, O’Brien & Teixeira 2018). 본고에서는 한국어-일어-영어의 다단계 번

역을 고찰하기 위해 한영 기계번역과 일영 기계번역의 연구 및 현황을 살펴보

면서 각각에 대한 기계번역의 품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영어의 링구아 프랑

카로서 역할로 인해 수용 언어가 영어가 되는 방향의 기계번역은 번역 교육은

물론 영어교육 및 기타 실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선 L2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결여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고찰이 있다

(조인희 2018; Krings 2001). 크링즈(Krings 2001)는 기계번역이 학부 학생들의

L1과 L2 간의 간극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인희

(2018) 역시 학부 영작문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한

국 EFL 학습자들이 기계번역을 활용함으로써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획

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계번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술적 글쓰기 수업에 기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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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활용한 사례들도 있다.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 27일에 이화여대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번역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영어로 논문을 쓰기보

다 한국어로 쓴 후에 기계번역을 돌릴 것을 권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어 논문 작성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향후 기계번역 성능 향상으로

영어 글쓰기 수업에서 기계번역 활용 여지가 많아질 것임을 고찰한 연구도 있

다(Groves & Mundt 2015).

이외에도 업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계번역을 활용한 다양한 사

례가 제시되고 있다. 설문지를 영어로 작성하는 데에 기계번역이 도움이 된 경

우(Guo 2016),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든 화자들이 회의에서 실시간 기계

번역을 활용한 결과, 대화 흐름이 끊기지 않고 토론이 가능했다는 연구

(Calefato, Lanubile, Conte & Prikladnicki 2016)도 있다. 

한영 기계번역은 번역 교육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한영 기계번역

전반과 품질(최효은·이지은 2017; 마승혜 2018a), 포스트 에디팅(박옥수 2016 & 

2017; 김순미 2017; 이성화·김세현 2018) 및 그 외 특정 내용에 집중한 논의도

있다. 예컨대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체(이창수 2019), 기계번역이 수행한 문

학번역의 문제점(마승혜 2018b; 이준호 2019), 텍스트의 모호성과 관련한 기계

번역의 문제점(이미경 2019)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한영 기계번역은 번역 품질에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효은·이지은(2017)은 한영 특허 번역에 대한 기계번역

을 평가한 결과 자동평가인 BLEU나 인간 평가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

고하였다. 한영 기계번역의 문제점 및 포트스에디팅과 프리에디팅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박옥수(2017), 김순미(2017), 이성화·김세현(2018)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영 기계번역은 영어 원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 이해하기 어려

운 의미가 포함된 경우(복합명사, 모호한 의미, 맥락의 이해, 다의어), 길고 복

잡한 문장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에 오역과 누락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한영 기계번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보

이고 있다. 한영 기계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번역 데이터를 축적

하여 기계번역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망 기계번역은 인공지능(AI)이

데이터 학습을 통해 문장 단위로 언어를 번역하는 기술로, 사용자가 번역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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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장을 입력하면 맥락을 파악한 후 이를 단어, 구문, 어순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벡터(좌표값)로 전환하여 번역을 한다. 개발자가 신경망 구조를 결정해 주

면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통해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번역을 수행하므로 입력

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교한 번역이 가능하다(이주리애 2018). 그러나 한영번

역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구글 번역 관리를 총괄하는 버락 투

로프스키(Barak Turovsky)는 한국어-영어 번역 쌍의 부족을 언급하면서, 다중

언어 신경망 모델 학습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6년 12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어-영어 번역 쌍은

일본어-영어나 터키어-영어에 비해 데이터가 훨씬 부족하지만, 한국어와 유사한

문법과 어순을 가진 일본어, 터키어와 함께 동시 학습이 되어서 일본어-영어와

터키어-영어의 패턴이 한국어-영어에도 적용되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2.3 일-영 기계번역 발전 과정 및 현황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번역 데이터 축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일찍이

1811년 막부가 번역국(飜譯局)이라고도 하는 ‘만서화해어용(蠻書和解御用)'을

‘천문방(天文方)' 내에 설치하여 이곳에서 외교문서 조사 및 번역 업무를 수행하

였다(이근희 2007). 이렇듯 정부 산하에 번역국을 두고 체계적인 번역작업을 꾸

준히 벌인 결과, 일본은 ‘번역왕국'이라는 애칭을 얻었고, 이는 기록적인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박상익 2017 & 2018; 박성용 2019). 즉, 방대한 번역 데이터

를 바탕으로 일본어 기계번역 결과물이 정교해질 수 있는 기반을 과거부터 다져

온 셈이다. 일례로 최근 영어-일어 기계번역에 관한 선행연구(Greenstein & 

Penner 2015)에서는 특정 언어쌍의 번역 코퍼스 양이 성공적인 기계번역 결과

물 산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며 교토 위키 코퍼스(Koyto Wiki Corpus) 

50만 영-일 번역문장, TED Talks의 번역 자막, 학생 번 코퍼스인 타나카 코퍼

스(Tanaka Corpus) 15만 영-일 번역문장을 데이터로 기계번역을 학습시킨 결과

문법적으로 다소 복잡한 문장도 성공적으로 번역된 사례를 소개한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가와의 교섭에 필요한 외국어 학습 기구이자, 역관의 양

성기관인 사역원을 설치해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개화기에는 통리기무아문 내에 어학사를 설치해 번역전담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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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실질적인 역할은 없었다(이근희 2007). 기계번역 발전을 위한 데이터 축

적은 중요성은 아시아 언어 프로세싱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Language Processing)에서도 언급되었다. 컨퍼런스에서 제

기된 아시아 지역 언어기반 신경망 기계번역 관련 문제점 중 하나가 기계번역

을 훈련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 이었다.3)

따라서 결국 축적된 번역 데이터양이 많을수록 기계번역 학습과 발전에 도

움이 되고, 과거부터 번역 데이터를 축적해온 일-영 기계번역이 한-영 기계번역

결과물에 비해 품질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비전문가가 한영번역을 수행할 때 한영 기계번역을 활용

하는 것보다 한일영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실제 비전문가 번역에 적용하여 살펴보겠다. 

3. 학부 실습 적용 과정 및 결과

본 장에서는 비전문가에 해당하는 영어통번역을 공부하는 학부생을 대상으

로 기계번역을 활용한 한-영 번역을 실습해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나은 번

역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1 실습 참여자

실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총51명의 영어통번역을 공부하는 학부생으로 1

학년(35명)이 대부분이지만 2학년(2명), 3학년(8명), 4학년(6명)도 있다. 한영번

3) 2018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Machine Translation & Language 

Resources” 세션을 주재한 Wuying Liu는 다음과 같이 말함. “사실, 동남아시아 언어

에 대한 데이터는 상당히 부족하다. 필리핀어를 예를 들어보면, 문장별 이중언어 병

렬 코퍼스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이중언어 병렬 코퍼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To be honest, the data for SEA languages is fairly scarce. Take 

Filipino as an example. We can hardly find any bilingual sentence-aligned corpus. So 

it is quite meaningful to build corpus for languages like that and we are still 

working hard on this)”(Diñ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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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실습을 선택한 이유는 영한번역과 한영번역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 물어

보는 설문조사4)에서 참여자 약 84%에 해당하는 43명의 한영번역이 더 어렵다

고 응답했기 때문이다.5) 번역 시 기계번역을 활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

항에서는 41명(약 80%)이 기계번역을 종종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0

명(약 20%)은 기계번역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기계번역 활용 응답

자 모두 구글과 네이버 파파고를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이들 중 29명(약 67%)

은 한영번역 시 좀 더 기계번역을 많이 활용한다고 한다. 이렇듯 사전조사 결과

실습에 참여한 학부생 상당수는 이미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번역을 하고 있고, 

영한번역과 한영번역 중 한영번역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한영번역을 할 때 기

계번역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이들이 기계번

역을 활용하여 한영번역을 할 때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실습을 진행하였다.      

3.2 실습 과정

실습 참여자들이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번역 실습을 한 텍스트는 기계번역

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적 문서에 가까운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

이다. 기계번역과 포스트 에디팅은 은유적 표현이나 용어 변화가 많지 않은 기

술적 문서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연구(Koglin 2015: 129)에 기반하여 정보전달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두 가지 텍스트를 실제 번역해보고, 기계번역

을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접 한 번역(참여자 직접 번역)과 한-영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 에디팅(한-영 MTPE), 한-일-영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한-일-

영 MTPE)을 해본 후 이 세 과정 중 어떤 것이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지 비교해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기록해보았다. 

4) 첨부 1 번역 및 기계번역에 대한 사전 조사 참조. 

5) 응답자 중 5명(약 10%)은 영한번역이 더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명(약 6%)은 둘 다

비슷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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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습 과정 요약

  

첫 번째 텍스트는 인간 복제에 대한 정보 전달 텍스트이고, 두 번째 텍스트

는 해운대를 소개하는 텍스트로 부산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에서 발췌한 것이다. 

<텍스트 1>

인간 복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이며 많은 생명과학자

팀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과 관련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줄기세포는 여러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형될 수 있으며 손상된 기관

이나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많은 과학자는 줄기세

포가 당뇨병, 암, 심장발작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희망을 준다고 믿는다.6)

<텍스트 2>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

선을 자랑하고 있으며 얕은 수심과 잔잔한 물결로 해수욕장의 최적 조건

을 갖추고 있다.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

라고 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이며, 해마다 여름철 피서객의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될 만큼 국내 최대 인파가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7)

6) 시사 뉴스 통번역 학습서 뉴스 잉글리시 파워딕(곽영섭·양승진 2008) 기사에서 발췌

및 편집

7)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관광정보 해운대 해수욕장 소개글에서 발췌

(https://www.busan.go.kr/geopark/tm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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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참여자는 위 두 텍스트를 직접 번역해보고, 한-영 MT를 포스트 에디

팅과 한-일-영 MT를 포스트 에디팅 해보며 어느 과정이 비전문가인 자신들에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한-영 MT와 한-일-영 MT 결과물을 비교·분석해보자. 

3.3 한-영 MT 와 한-일-영 MT 비교 분석

<텍스트 1>에 대한 <한-영 MT>와 <한-일-영 MT>8)는 다음과 같다.

<한-영 MT>

Human cloning is a global dispute issue and many teams of 

biotechnology scientists are involved in research into embryos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Stem cells can be transformed into different 

kinds of cells and provide the possibility to regenerate damaged organs or 

tissues. Many scientists believe that stem cells hope to treat diabetes, 

cancer, heart attacks as well as brain-related diseases such as Alzheimer's 

and Parkinson's.

<한-일-영 MT>

Cloned humans are an issue that has been discussed around the world, 

and many teams of scientists in life are engaged in research in connection 

with creating embryos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Stem cells can be 

transformed into several other types of cells, offering the potential to 

regenerate damaged organs and tissues. Many scientists believe that stem 

cells give hope to treat diabetes, cancer, heart attacks, as well as brain 

related diseases like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한국어-영어 기계번역 오류 유형을 정리한 선행 연구9)(윤미선 외 2018: 52)

를 기반으로 위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찾아보면, <한-영 MT>에서 누락 오

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원문은 “많은 과학자는 줄기세포가 당뇨병, 암, 

심장발작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과 같은 뇌 관련 질환을 치료하

8) <한-영 MT>와 <한-일-영 MT>는 4월 30일자 구글 번역 결과물

9) <첨부 3>의 선행연구 기계번역 오류 유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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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희망을 준다고 믿는다”인데 이 문장을 <한-영 MT>에서는 “Many 

scientists believe that stem cells hope to treat diabetes, cancer, heart attacks as 

well as brain-related diseases such as Alzheimer's and Parkinson's”라고 번역하

였다. ‘줄기세포가 희망을 준다’는 의미를 ‘stem cells hope’이라고 번역하였고, 

‘준다’는 의미가 누락된 것이다. 이는 원문의 복잡한 문장구조에 기인한 오류이

다. 복문으로 구성된 이 문장에서는 ‘많은 과학자는...믿는다’라는 문장 안에 ‘줄

기세포가...희망을 준다’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데, 기계번역은 이 구조를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한-일-영 MT>에서는 기계번역 오류 유형에

해당할만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문장의 경우도 “Many scientists believe 

that stem cells give hope to treat diabetes...”라고 의미 누락 없는 번역 결과물

을 제시하였다. 

<텍스트 2>에 대한 <한-영 MT>와 <한-일-영 MT>는 다음과 같다.

<한-영 MT>

Haeundae Beach, located in Haeundae-gu, Busan, boasts a large white 

sand beach and beautiful coastline, and is equipped with a shallow water 

depth and calm waves for optimal beaches. Busan is the most famous 

spot in Haeundae Beach, which is the most famous place in Busan. It is 

also the place where the biggest crowd in Korea is used as a scale to 

measure the size of summer passengers every year. 

<한-일-영 MT>

Located in Busan Haeundae-gu, Haeundae Beach boasts a large sandy 

beach and a beautiful coastline, with shallow water depths and gentle 

waves providing optimum conditions for the beach. Haundae Beach, the 

first place to think of "Pusan," is a landmark that represents Busan, and it 

is used as a measure to measure the size of summer vacationers every 

year, even when the nation's largest people are flooded there. 

<텍스트 2>의 경우 두 기계번역 모두 오류가 등장했다. 우선, <한-영 MT>

의 경우,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이며”라는 원문 문장에 대해 “Busan is the most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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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in Haeundae Beach, which is the most famous place in Busan”라고 번역

하여 통사구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원문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라고 하였는데, 기계번역에서는 ‘Busan is the most 

famous spot in Haeundae Beach’라고 하여 단어 차원의 통사구조 오류를 보이

고 있다. 반면 <한-일-영 MT>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Haundae Beach, the first 

place to think of “Pusan,” is a landmark that represents Busan”라고 번역하였

다. ‘부산’이라는 지명에 대해 ‘Busan’과 ‘Pusan’이라고 번역하여 일관적이지 않

은 단어 사용 오류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 오류는 단순한 지명 철자법 오류이므

로 통사구조 오류에 비해서는 포스트 에디팅을 할 때 그만큼 인지적 노력이 투

입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두 기계번역 결과물을 비교해볼 부분은 원문에서 “해마다 여름철

피서객의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될 만큼 국내 최대 인파가 몰리는 곳”이

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영 MT>에서는 “It is also (①)the 

place where the biggest crowd in Korea is used as a scale to measure the size 

of (②)summer passengers every year”이라고 하였고, <한-일-영 MT>에서는 “it 

is used as a measure to measure the size of (②-1)summer vacationers every 

year, even when (①-1)the nation's largest people are flooded there”라고 하였

다. 일단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밑줄 친 두 부분이다. “최대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는 부분을 <한-영 MT>에서는 “(①)the place where the biggest crowd 

in Korea”라고 번역하여 ‘인파가 몰리다’는 의미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 반

면 <한-일-영 MT>에서는 “(①-1)the nation’s largest people are flooded there”

라고 하여 ‘몰리다’는 의미가 누락되지 않았다. 다음 ‘여름철 피서객’을 <한-영

MT>에서는 ‘(②)summer passengers’라고 하여 오역이 발생했지만, <한-일-영

MT>에서는 ‘(②-1)summer vacationers’라고 정확하게 번역하였다. 

물론 <한-일-영 MT> 결과물에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첫 번째 비교 부분에서는 용어 사용 일관성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비교

부분에서는 문장 연결 시 논리적으로 어색한 곳도 있다10). 그러나 <한-영 MT> 

10) 두 번째 비교 부분인 “it is used as a measure to measure the size of summer 

vacationers every year, even when the nation's largest people are flooded there” 문

장에서 ‘even when’ 대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since’ 등을 사용하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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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와 경중을 비교해볼 때 <한-일-영 MT>의 오류는 매우 심각하거나 명백한

오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통번역학부생이 이러한 특

징을 보이는 두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 해보며 본인들은 향후 한-영

번역 시 어떤 기계번역 결과물을 좀 더 활용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실

습 참여자의 의견을 취합·정리해보았다. 

3.4 참여자 인식 조사

기계번역 결과물에 어떤 오류 유형이 등장하는지(박옥수 2017; 곽중철·한승

희 2018; 서보현·김순영 2018) 또는 포스트에디팅 할 경우 어떤 부분을 주로

에디팅 하는지(김순미 2017; 이상빈 2017; 마승혜 2018a; 이상빈 2018)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전문가인 학부생들이 기계번

역 포스트 에디팅을 하며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

계번역 활용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11).  

우선 텍스트를 <직접 번역>, <한-영 MTPE>, <한-일-영 MTPE>를 진행한

후 실습 참여자가 답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정보전달 텍스트 한영번역 경우 직접번역과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2. 한영 기계번역에서 한국어→영어 기계번역과 한국어→일본어→영어 기

계번역 중 어떤 것이 더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3. 향후 정보전달 텍스트 한영번역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접번역, 한→영

기계번역, 한→일→영 기계번역 중 어떤 과정을 선택하겠는가? 그 이유는?

실습 참여자들은 ‘효율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결

과가 큼’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숙지한 후 위 질문에 응답하였다. 먼저 직접 번

역해보고 그 다음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도 해본 후 <직접 번역>과 <기계번

적으로 연결이 좀 더 매끄러울 것임.  

11) [첨부 2] 사후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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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포스트 에디팅> 중 어느 과정이 최종 번역물을 완성하는데 더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효율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실습 참여자 51명 전원이 직접

번역하는 것보다 기계번역으로 1차 결과물을 얻은 후 이를 포스트 에디팅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사례는 다음과 같다.

<효율성에 대한 참여자 응답 사례>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압도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전달 텍스

트의 경우 해당 분야-필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만 제 뜻으로 입력해

놓는다면 오역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전달 텍스트

의 경우 글의 문맥이나 뉘앙스 같은 세밀한 표현 보다는 글의 핵심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므로 수초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기계번

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줄 것이다.”  

실습 참여자 전원이 위와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정보적 텍스트 한영번역은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정확도’에 대한 응답 사례를 살펴보자. 참여자 전원이

정보적 텍스트 한영 번역의 경우 직접번역 보다는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후자를 택하겠다고 응답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계번

역 포스트 에디팅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 모색해 보았다. 그 중 하나가 다단

계 기계번역 활용이었고, 따라서 한-영 기계번역과 한-일-영 기계번역을 비교해보

았다. 정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여자 51명중 39명(약 76%)이 한-일-영 기계번

역이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고 응답하였고, 9명(약 18%)는

한-영 기계번역이 더 낫다, 3명(약 6%)은 둘 다 비슷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향후 정보적 텍스트 한영번역을 한다면 <직접번역>과

<한-영 MTPE>, <한-일-영 MTPE> 중 어떤 과정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51명 중 36명(약 70%)가 <한-일-영 MTPE>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였

고, 10명(약 20%)은 <한-영 MTPE>, 4명(약 8%)은 <직접번역>, 1명(약 2%)은

그때그때 상황 봐서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정보적 텍스트 한영번역을 할 때 <한-일-영 MTPE>를 활용하겠다고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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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이유는 크게 번역 결과물의 ‘정확성’과 ‘(문장 구성의) 자연스러움’으

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일본어→영어’로 기계번역을 한 문단이 더 풍성한 어휘들과 구

조를 사용하며 더 정확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이러한

번역과정을 보는 것은 처음인데 ‘한국어→영어’로 바로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번역본을 보여주어서 깜짝 놀랐다.”

위 학습자는 기계번역을 활용해보기는 해도 다단계 기계번역은 활용해 본

것은 처음이고, 다단계로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 결과물

을 보여주어서 놀랐다고 언급한다. 또 다른 응답자는 비전문가로서 번역할 때

문법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단계 기계번역을 활용하겠다

고 하였다.

“나는 한→일→영 기계번역을 선택하겠다. 우선 전문 번역가가 아닌 상황

에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여 번역한 후 어휘 위주로 포스트 에디팅을 하겠다.” 

“한→일→영 기계번역이 문법구조 측면에서 볼 때, 더 정교하고 수정할

부분이 적어서 후자를 선택하겠다.”

실제로 비전문 번역가로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일본어로 되어있는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 자막 등을 한국어나 영어로

옮겨진 횟수가 한국어로 된 글이나 자막을 영어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

우보다 훨씬 많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신경망 번역이 있기 전, 신뢰도

가 그렇게 떨어지던 구글 번역기를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일본

어로 옮겼다가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실제로

그러했다.”

결론적으로 <한-일-영 MTPE>를 선택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참여

자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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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 텍스트의 경우 정확한 정보전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알지 못했던 구글 번역기의 기능’을 바로 한-영 기계번역을 돌려 보

았을 때 ‘Features of Google Translator that I did not know’로 번역이 된

다. 어느 정도 번역이 되기는 했지만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서 일본어로 돌

려 보게 되었고 ‘私知らなかったGoogleの翻訳機能’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바로 영어로 돌려보았다. 그러자 ‘Google translation function that I 

did not know’로 번역이 되어 한-영으로 돌린 것과 꽤 차이가 나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한 것 보다 일본어를 중간에 꼈을 때가 더 깔끔한 문장으로

번역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기계번역을 하는 것 보다

한국어에서 일본어, 일본어에서 영어로 기계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도

가 높아지고 많은 문장들이 보다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된다는 것을 위에서

조사하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영어 기계번역 보다는 한국어-일

본어-영어 기계번역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실습 후 <한-영 MTPE>를 활용하겠다고 선택한 10명의 참여자는 주로 ‘중

역’으로 인한 어려움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중간에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가 들어가 중역하게 되면 모국어에서 바로 번역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느 부분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영 기계번역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모국아가 영어로 기계번역 되었

을 때 만들어지는 오역을 감지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한-일-영 중역으로 인한 오류는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영 기계번

역을 선택하겠다.”          

참여자 중 소수이기는 하지만 4명은 <직접번역>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들은 주로 ‘정보적 텍스트 번역에 한정하여 논의 한다’는 본 실습의 취지에 벗

어난 답변을 하였다. 즉,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번역을 위해서 <직접

번역> 과정을 선택할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정보적 텍스트 외에 설득적 또는

문학적 텍스트 번역 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점이다. 

“물론 기계번역은 인간번역과 비교해서 번역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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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는 공감할 수 없는 인간의 높은 차원의

감정을 사람들끼리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번역 시간은 느릴지라도

노력 부분에서는 기계보다 더 낫고, 공감도가 높은 인간번역 과정을 선택

할 것이다.”

“인간의 감정표현과 같이 세밀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나, 동음이의어의 구

별·처리와 같은 부분은 기계번역을 하더라도 인간번역의 수정 과정을 거

쳐야 완벽한 번역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계번역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해본 후 향후 기계번역이 인간번

역가를 대체할 만큼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기계번역을 활용한 인

간번역의 업무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실습자의 인

식에 대해 조사해보았다.12) 그 결과 41명(약 80%)은 기계번역을 활용한 인간 업

무가 더 다양해질 거라고 답하였고, 10명(약 20%)은 기계번역이 인간번역을 대

체할 만큼 위협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인간번역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응답

한 참여자의 경우 주된 이유는 감정과 맥락을 전달하기에는 기계번역이 아직 한

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향후 번역 업무가 더 세분화되어 기계

번역만을 활용한 번역,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을 통한 번역, 전적으로 인간이

담당하는 번역으로 나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계번역 훈련을 위한 번역 데이터

생산자, 관리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계번역을 활용한 인간번역의 업무가 많아지지는 않아도 다양해질 것이

다. 아직까지는 5000원(장당)이라는 싼 가격에 초벌번역가를 모집하지만

이는 무급인 기계번역이 대체할 것이다. 초벌번역 이후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번역가들이 이를 에디팅 하는 직업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감

정을 전달하는 텍스트(영화자막, 노래, 시, 소설 등)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계번역은 데이터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완하고 더 정확히

만들며 관리하는 일을 담당할 인간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다”

반면 기계번역이 인간번역가를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답한 참여자는

12) [첨부 2] 사후조사 문항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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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번역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아직 문화, 감

정 전달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더욱 발전

될수록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인간의 검토가 필요 없을 수준에 도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3.4 실습 의의 및 한계

본 실습에서는 어떤 기계번역 결과물이 더 나은지 비교하거나 기계번역 결

과물의 오류 지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습 참여자들이 실습 과정을 경험

하며 깨닫게 되는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기에서 연구 의의를 찾고 있

다. 우선 다단계 기계번역 활용 실습 후 얻을 수 있는 의의로는 첫째, 실습 참

여자들은 비전문가로서 어렵게 느끼는 한영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효율

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이다. 실습 후 한영 번역

시 기계번역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자 수가 소폭 더 증가하였고(실습 전 80% →

실습 후 90%), 그 중에서도 다단계 기계번역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

던 참여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상당히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번역가로서 처음부터 번역을 진행하는 것

보다 기계번역을 활용하면 시간적으로나 노력 상으로나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실습 참여자들은 향후 기계번역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인 번역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떤 엔진을

사용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지 기계번역의 오류를 파악해내고 좀 더

정확하게 포스트 에디팅하기 위해 기초 번역 역량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

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직접 스스로의 번역 수준을 높여 기계번역보다 조금은 느릴지

라도 번역 실력을 단련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포스트

에디팅 할 수 있도록 실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여야겠다고 다짐하는 계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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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 1위에 번역가가 선정13)되며 통번역 전공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직접 기계번역을 해보고 포스

트 에디팅도 해보며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번역 관련 인간이 할 일

이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단기간 짧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진행한 실습이기 때문에 실습 한계도 상당

히 많다. 우선, 실습 시 사용한 텍스트가 모든 정보적 텍스트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보적 텍스트 기계번역 활용 시 <한-영 MTPE>보다 <한-

일-영 MTPE>가 더 낫다고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주제에 따라, 문장구성 방식에 따라 결과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계번역 결과물은 데이터 학습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기

도 한다. 따라서 실습 진행 시점(2019년 4월) 이후 결과물은 또 달라질 수 있

고, 그에 따라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비전문가들의 기계번역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

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계번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계번역 훈련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은 언어쌍

번역을 할 경우에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언어쌍 기계번역을 중간 과정으로

하여 번역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기계번역을 활용한 비전문가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기계번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활용해보는 여러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면 비전문가 번역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어적

주변국(linguistically-peripheral countries)14) 언어 번역 시 기계번역을 활용하고

13)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직장인 및 취준생 4147명을 대상으로 ‘미래

에 사라질 직업 vs 살아남을 직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직장인 및 취준

생들이 꼽은 미래에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복수응답) 1위에 ▲번역가

(31.0%)가 꼽혔다(강인귀 2018).

14) 언어적 주변국(linguistically-peripheral countries)을 “소수언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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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할 때 다단계 기계번역을 적용해 보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카탈로니아어(Catalan)15) 번역을 하고자 한다면 한국어-카탈

로니아어 번역 데이터는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카탈로니아어

기계번역을 바로 하지 않고 한국어-프랑스어-카탈로니아어 기계번역을 한다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어-프랑스어 번역 데이터는 한국어-카탈로니

아어에 비해 좀 더 많이 축적되어 있고, 프랑스어-카탈로니아어는 동일한 인도

유럽어족이고 번역 데이터도 비교적 많기 때문에 기계번역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번역 데이터 축적 및 관리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는 IT 강국이라 불리고 전자정부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지만, 양질의 데이

터는 적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축적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거나 거래하는 일은 더더욱 부족하

다(정재승 2019). 기계번역 활용 시에도 결국 데이터 규모가 번역기 성능을 좌

우하기 때문에 번역 데이터를 수집, 축적, 거래 및 활용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

고 번역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번역 학습자를 포함한 비전문가의 번역 역량 자체 향상에도 계속

힘써야 한다. 앞서 실습 참여자들의 실습 일지에서도 보았듯이, 탄탄한 번역 실

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기계번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번역은 이제 과거보

다 훨씬 폭넓은 개념과 범위를 아우르게 되어, 페레즈 곤잘레스와 수삼 사레바

(2012)는 이제 더 이상 전문가 번역이 주류가 아니며 향후에는 오히려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역설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은 매우 다양한 배

경의 사람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면서 협업과 분업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을

보이며 품질 향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번역 지형을 준비하기 위해 번

역 역량을 강화하고 기계번역과 같은 번역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많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minor-language communities)”(Pokorn 1995: 35) 또는 “언어사용 분포 및 확산이

제한적인 언어(a language of restricted distribution or limited diffusion)”(ibid.)라고

도 명한다.

15) 인도유럽어족 로망스제어 중 하나로 사용 인구는 500~700만 명이며 절반 이상이 카

탈루냐 지방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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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arch for Quality Improvement of Non-professional Translator 

Translations through Relay Machine Translation: 

A Case Study of an Undergraduate Course Practice  

Mah, Seung-Hye · Sung, Seung-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rapid development of machine translation(MT) has recently facilitated 

the spread of non-professional translations. Non-professionals or amateur 

translators participate in translation works in a wider range of contexts, 

emerging as a new distinctiv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ways to help non-professional translators make full use of 

MT systems. One of the ways suggested in this research is to run MT twice 

or a relay MT. It is applied to a Korean-English translation practice of 51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English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The 

hypothesis at the practice is that the MT would produce better translation 

output in English if it goes through Korean-Japanese-English translation process 

because the quality of MT output depends heavily on accumulated parallel 

data. It has long been known that Japanese-English translation parallel data 

have been systematically stored, whereas the history of collecting 

Korean-English translation data is not as long as that between Japanese and 

English. The participants compare and analyze two MT outputs, and many of 

them conclude that the Korean-Japanese-English MT is better to post-edit than 

the Korean-English MT. They also emphasize that building their translation 

capacity is as important as knowing how to make use of MT efficiently 

because ultimately, they are the ones who judge the MT quality and make 

fi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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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전조사

번역 및 기계번역에 대한 사전 조사

[기본 정보]

1.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학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해외(영어권) 거주 경험(장소 및 기간):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관련 조사]

1. 영→한 번역 관련 수업을 들은 적 있다.

예__________           아니오___________

‘예’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수업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______________________

2. 한→영 번역 관련 수업을 들은 적 있다.

예__________           아니오___________

‘예’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수업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______________________

3. 영한번역과 한영번역 중 본인이 좀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은?_________________

4. 기계번역을 활용해본 적이 있는지?

예__________           아니오__________

- ‘예’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기계번역 도구를 활용해 보았는지?

  (예를 들어, 구글번역, 파파고, 그 외 번역보조도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라고 응답한 경우 영한번역과 한영번역 중 어떤 번역에서 좀 더 많이 활용해보았

는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4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번역할 때 기계번역을 활용해볼 의사가 있는

지?

예__________           아니오__________

- ‘예’라고 응답한 경우 영한번역과 한영번역 중 어떤 번역에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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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사후조사

기계번역 활용 후 인식 조사

[기본 정보]

1.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학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관련 조사]

1. 정보전달 텍스트 한영번역 경우 직접번역과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한→영_____________       한→일→영____________

2. 한영 기계번역에서 한국어→영어 기계번역과 한국어→일본어→영어 기계번역 중 어

떤 것이 더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한→영_____________       한→일→영____________

3. 향후 정보전달 텍스트 한영번역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접번역, 한→영 기계번역, 한→

일→영 기계번역 중 어떤 과정을 선택하겠는가? 그 이유는?

  예___________      아니오____________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기계번역을 활용해보니 기계번역이 인간번역가를 대체할 만큼 위협적이라고 생

  각하는지? 아니면 기계번역을 활용한 인간번역의 업무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및 간단한 이유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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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선행연구 기계번역 오류 유형(윤미선 외 2018: 52)

영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

부정확한 단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단어 (semantic error)

의미는 통하지만 형태적으로 부정확한 단어 (incorrect form)

불필요하게 추가된 단어 (added words)

전반적인 문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 (style)

부정확한 관용어 인식 (idioms)

통사구조

단어 차원 어순 문제 (word order)

구(phrase) 차원 어순 문제 (phrase order)

기타 통사구조 오류 (other syntactical errors)

문법
구두점 관련 오류 (punctuation)

기타 문법 오류 (other syntactical errors)

일관성 일관적이지 않은 단어 사용(non-consistent word use)

누락 단어의 누락 (missing words)

무번역 단어, 구 차원에서의 무번역 (non-translation)

알려지지 않은 단어 TT에는 대응어가 없는 단어 (unknown words)


